
GIST, 국민권익위와 ‘대학협업 청렴특강’ 개최
- 문화예술 접목한 참여형 교육 및 4대 과기원 릴레이 캠페인으로 체감형 청렴 활동 전개

- 독자적 추진체계 ‘I-CARE’ 기반의 윤리경영 실천… 종합청렴도 지표 개선 성과

▲ GIST가 5월 7일(목) 오룡관 다산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대학협업 청

렴특강을 개최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5월 7일(목) 오룡관 다산홀에서 국민권

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와 공동으로 ‘대학협업 청렴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지난해 5월 GIST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체결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청렴의 가치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전달함으로써 

조직 내 반부패·청렴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사에는 임기철 총장과 정성호 교학부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재학생, 교직원 

등 GIST 구성원이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일방향 강의 형식에서 벗어나 문화 공연과 실시간 참여형 퀴즈를 도

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청렴 교육 전문 강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반부패 

관련 제도를 실제 일상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행사 운영 전반에 참여한 GIST 청렴 서포터즈 이수혁 학생(기계로봇공학과 3학년)

은 “국악 공연과 어우러진 특강 덕분에 청렴이 훨씬 가깝게 느껴졌다”며 “학생의 

관점에서 동료 연구자들에게 청렴의 가치를 전파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

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GIST는 재학생들로 구성된 청렴 서포터즈 1기를 운영하는 등 대학 구성원이 직

접 참여하는 청렴 문화 확산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GIST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대학협업 청렴특강’을 포함해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왔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청렴 연극 ▴청렴 태권도 퍼포먼스 ▴반부패 법령·

제도 특강 등을 운영하며 일상 속 청렴 문화 정착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GIST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3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 실적을 평

가하는 ‘청렴 노력도’ 부문에서는 직전 평가보다 두 단계 상승한 2등급을 획득하며, 

대학 차원의 강력한 쇄신 노력이 실질적인 지표 개선으로 이어졌음을 입증했다.

세부 항목 중 ‘기관장의 청렴 관심도 및 노력’ 분야에서는 국공립대학 평균보다 8.4

점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반부패·청렴 추진체계’ 구축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권익

위로부터 모범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4월 21일(화) 개최된 ‘2026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식’을 기점으로 4대 

과학기술원(GIST·KAIST·DGIST·UNIST)이 함께하는 ‘릴레이 청렴 선언 캠페인’을 추진

하는 등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임기철 총장은 “GIST는 기관장 책임경영부터 예방 중심의 부패 차단까지 아우르는 

독자적인 청렴 추진체계인 ‘I-CARE’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구성원 개개인이 

청렴에 관심을 갖고 실천한다는 의미를 담은 ‘I-CARE’ 모델을 통해, 청렴이 자연스

럽게 스며드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학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